
보 도 설 명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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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ESS화재 잔재가 남아 있는 8곳(고창, 경산 포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조사위는 국과수가 발행한 분석
보고서 중, 6건을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하고, 확보하지 못한
곳은 국과수의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소방청, 전기안전
공사의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여 부실조사 우려는 없음
(MBC 10.5일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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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화재 잔재가 남아 있는 8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또한, 조사위는 국과수가 발행한 분석보고서 중, 6건을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하고, 확보하지 못한 곳은 국과수의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소방청, 전기안전공사의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여 부실

조사 우려는 없음 (MBC 10.5일 보도에 대한 설명)

◇ 10월 5일 MBC 뉴스 <다 타서 원인 못 밝힌다더니... “조사 부실 
드러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조사위는 ESS가 화재로 전소했다고 했는데, 8곳에 잔재가 남아 있고, 고창,

경산 화재현장에는 일부 잔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ESS화재 15건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는 데,
조사위는 내용이 비슷하다며 6건만 검토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 ESS 화재잔재가 남아 있는 고창과 경산을 포함한 8곳(3곳은 사고

조사위 활동 종료후 화재 발생) 모두에 잔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ㅇ 고창화재는 조사위 출범(1.3일) 이전인 ‘17.8월 발생하였는데, 당시

전기안전공사가 화재 잔해의 용융흔 분석을 하였고,

ㅇ 경산화재도 조사위 출범 이전(‘18.5월)에 발생하여 한전이 화재잔재를
조사하였고, 설비의 탄흔 등이 발견되어 지락 등 전기충격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였으며,

- 이후 배터리 제조사가 자체조사를 위해 잔해물을 수거해 감

(2) 또한, 조사위는 국과수가 발행한 분석보고서 중, 6건을 확보하여 조사에
활용하고, 확보하지 못한 곳은 국과수의 현장조사에 함께 참여한
소방청, 전기안전공사의 자료와 한전보고서 등을 확보해 검토하였으며

* 조사위가 국과수 보고서를 직접 확보할 수 없어 사고 관련 기업에 요청하여

6개 보고서를 확보하였음

ㅇ 출범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과수 등과 함께 현장을 조사
하고, 모든 사고에 대해 관련기업 면담조사, 유사 사이트 조사,
사고를 묘사한 실증시험 등 다양한 조사·분석을 거쳐 화재원인을
도출하였는바, 화재 부실조사 우려는 없음

※ 문의: 제품안전정책과 이귀현 과장/김준호 연구관(043-870-5415)


